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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게 무슨 얘길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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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그것이 당신에게 폭력이라고 느끼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

대학이 ‘고고한 상아탑'이라는, 마치 사회에서 외따로 떨어져

묻히는 실정이다. 글세, 연세대학교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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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, 이제 처음 했던 얘기로 되돌아가자.

?i, 수차례 했던
홀로 존재하는

얘기지만 대학에서의 성폭력은

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어 오히려

눈 앞 의 여자를 떡으로 비유하는.

양 떠들더란다. 누가 거기그 이후에도 수차례 민망한 얘기를 자신이 마치 성에 대해 아주 자유로운 인간인 잉뺀들더랄단. 누
타손-죽=一-.

에 불쾌하다고 해서 손들고 항의할 수 있겠는가? 안 그래도 학점이 상대평가제로 바뀐 마당에 미운
는 것에초연할 이가 있울리 없다‘ 하지만 수업을 듣던 학생중 용감한 한 사람이 제보를 하였고 그

술쇠돛렸 료절괵홀. 뾔샐 촐굔율궐_활본릎 왔할巒댄 챌윈월흰 '가 떴다.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쉬쉬하면서
겠다고 의지를 모았기 때문어다. 우리는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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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결해야겠다고 의지를 모았기 때문이다. 우리는 이 사건에

이런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. 학교 당국

이 아니라 폭혁으;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들을 

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었고 학교 당국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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}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? 그들은 고려대 남성들이 이화여대에서 집단 난동을 부리자 이대 여
!}들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가슴아파했으며 언제나 다른 학교 남성들에 비추어 자신들이 얼마나 멋과 낭만

아는지 자랑스러워하지 않는가?, 학교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을 하다니. 그러나 그 누구도 그런 식으

,/V, 5
찮흡르☎        --昌一~一~
흔  흐-三혀뭘~~혁☎ 一

p

퍼 h


